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택배서비스가 본격화된 시기는 1990년

대 초반으로 택배산업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택배

산업은 1991년 9월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소화물일관수송업'이며 “개인화물 또는 기업화

물을 대상으로 평균 포장단위 30kg이하, 세 변의 합이

160cm이내의 소형화물을 보내는 사람 문전에서 받는 사

람 문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 이후 제도적 기반 하에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소화물일관수송업’에 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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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택배원들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건강상태 및 안녕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제4차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총 248명의 택배원을 대상으로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택배원의 안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근골격계 작업위험,

근로환경만족, 일과 삶의 균형, 주관적 건강상태이었고 이들 영향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23.9%이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

여 택배원의 안녕을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들의 안녕을 증진시

키기 위한 구체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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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working conditions, health 

status and well-being of door to door deliverers as well 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well-being. Study 

participants of 248 door to door deliverers were collected from the 2014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4.0 statistical program. As a results, the factors influencing well-being of door to 

door deliverers were musculoskeletal work-related risk, working condition satisfaction, work life balance,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these variables explained 23.9% of well-being. Based on these findings, programs that 

develop working condition and health status are necessary for door to door deliverers to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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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없어지고 화물의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면

서 이에 대한 명칭은 ‘택배’로 변경되었다[1]. 공정거래위

원회에서 규정한 택배표준약관(제1장 총칙 제2조 1항)에

명시된 정의를 살펴보면 ‘택배'는 “소형 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

하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

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택배산업은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눈

부신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하여인터넷 쇼핑

몰, TV 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소비형태의 증가

와 함께 질적 성장과 더불어 급속한 양적 성장을 하였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택배산업은 2012년

에는 약 14억 6천 박스의 물량과 3조 5천억 원의 매출시

장규모를 보이고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2]. 연간 택배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15세 이상 국민

1인당 2014년도에는 38회의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택배산업은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사

회진출과 맞벌이의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성장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3].

택배는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5년도 택배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규모는 약 10만 천 명으로 추

정되고 있다[4]. 택배원(Door to Door Deliverers)은 제6

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등 각종물품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

반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제품을 출고 받아 운반용구에 적재하고, 배달

예정시간에 맞추어 고객에게 배달하고,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놓거나 설치하여 주거나 의뢰인이 빠른 배달을

요청한 문서, 소포 등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

[5]. 이러한 택배원은 택배산업에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의 최종 제공자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택배산업의 꾸준한 성장과 관련한 근로자들의지속적 증

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 신도시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택배 갑질 논란과 같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주 6일

근무와 심각한 장시간 노동으로 근로자들의과로사가 매

년 발생하고 있으며, 연장근로특례업종으로 근로시간 단

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근로환경이란 근로자를 에워싸고 있는 환

경으로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어 근로자에게

삶의 질 유지와 증진이라는 점에서 근로환경의 건강한

조성은 매우 중요하고[6], 열악한 근로환경은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7-9].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정의에 의하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것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으로 완전한 안녕((well-being)한 상태”을 의미한다

[10]. 개인적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은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이며 산업적 측

면에서도 노동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원동

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 “육체와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하여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

형이나 문화”라고 설명되고 있는 안녕(well-being)[11]은

한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정도를 말하며, 긍정적 감정을 포함하며 주관적으로 개

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평가하는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이고[12], 지각한 생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감정을 의미한다[13]. 안녕은 개인의 신체적, 정

신적, 사회적 건강의 적절한 평가지표이며, 근로자의 근

로환경을 개선하면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안

녕의 정도가 높은 개인은 삶을 만족스러워 하고 아울러

기쁨과 행복감 같은 긍정적 정서를 더욱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8,14,15].

택배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특수고용형태

업무종사자인 택배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16], 미세먼지 노출과 특성에 대한 연구[17], 택배원의

디젤엔진배출물 노출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4], 요통 유

병률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18] 등이 있지만 소수의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연구이거나 산재보

험이나 고용보험 등의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으로 택배원들의 전반적인 근로환경과 건강상태, 안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성을 확보한신뢰할 수 있는국가

통계자료인 제4차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를 활용하여 국내 택배원의

근로환경, 건강상태, 안녕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안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택배원의 처우 개선과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

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택배원의 근로환경,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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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 목적을 다음과 같다,

� 택배원의 일반적 특성, 근로환경, 건강상태, 안녕

을 파악한다.

� 택배원의일반적 특성, 근로환경, 건강상태에 따른

안녕의 차이를 파악한다.

� 택배원의근로환경, 건강상태 및안녕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 택배원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국내 택배원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고자 수행된 서술적 횡단조사 연구이며, 제4차 근로환경

조사 원시 자료를 이차 분석한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제4차 근로환경조사 대상자 총 50,007명 중에서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기반을 하여 직업을 택배원이라고

응답한총 248명의 근로자가본 연구의대상자이다. 근로

환경조사 원시자료는 「통계법」제18조에 근거한 국가

승인통계(승인번호 제38002)이며, 영국의 노동력조사와

유럽의 근로환경조사를 벤치마킹하여 전국의 만15세 이

상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형태, 직종 및 업종, 위험요

인노출 등 업무환경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위한 조사이

다[19]. 본 연구는 저자가 소속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

회로부터 심의면제승인(No. 201810-SB-161-01)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특성은 성별, 연령(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교육수준(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월수입(100만원 미만, 100만원대, 200만원대, 300만원 이

상), 종사상 지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장 규모(5

인 미만, 5~49인, 50~299인)를 포함하였다.

2.3.2 근로환경

근로환경은 주당 근무시간(40시간 이하, 41~52시간,

53시간 이상), 물리적 작업위험과 근골격계 작업위험, 심

리적 작업위험, 근로환경만족,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문

항을 포함하였다. 물리적 작업위험은 “수공구, 기계 등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 “타인에게 말할 때 목소리를 높여

야 할 정도의 심한 소음”, “일하지 않을 때도 땀을 흘릴

정도의 높은 온도”, “실내/실외에 관계없이 낮은 온도”

문항에 대하여 7점 척도(노출시간이 “절대 노출 안됨” 1

점에서 “근무시간 내내” 7점)로 측정하고 총 4개의 항목

을 합산하여 중위수를 저노출에 포함하여 8 이하인 경우

저노출로, 9 이상인 경우 고노출로 분류하였다. 근골격계

작업위험은 “피로나 통증을 주는 자세”, “사람을 들거나

이동시킴”, “무거운 물건을 옮김”, “지속적으로 서 있는

자세”, “반복하는 손이나 팔 동작” 문항에 대해 7점 척도

(노출시간이 “절대 노출 안됨” 1점에서 “근무시간 내내”

7점)로 측정하고 총 5개의 항목을 합산하여 중위수를 저

노출에 포함하여 14 이하인 경우저노출로, 15 이상인 경

우 고노출로 분류하였다. 심리적 작업위험은 “고객, 승객,

환자, 학생과 같이 직장 동료가 아닌 사람들을 직접적으

로 상대함”, “화가 난 고객이나 환자를 다룸” 문항에 대

해 7점 척도(노출시간이 “절대 노출안됨” 1점에서 “근무

시간 내내” 7점)로 측정하고 총 2개의 항목을 합산하여

중위수를 저노출에 포함하여 7 이하인 경우 저노출로, 8

이상인 경우 고노출로 분류하였다. 근로환경만족은 “전

반적으로 주로 하시는 일의 근로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문항에 대해 “매우 만족”과 “만족”는 만족

으로 “별로 만족하지 않음”와 “전혀 만족하지않음”는 불

만족으로 분류하였다. 일과 삶의 균형은 “근무시간이 가

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에 적당합니까?” 문항에 대

해 “매우 적당”과 “적당”은 균형으로 “적당하지 않는 편”

과 “전혀 적당하지 않음”은 불균형으로 분류하였다.

2.3.3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떠합니

까?” 문항에서 “매우 좋음”과 “좋은 편”은 양호로 “보통”

은 보통, “나쁜 편”과 “매우 나쁨”은 불량으로 분류하였

다.

2.3.4 안녕

안녕은 WHO에서 개발한 WHO-5 Well-Being Index

로 측정하였다. 지난 2주간 “즐겁고 기분이 좋음,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함, 활발하고 활기참, 아침에 피로가 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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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상쾌하게 일어남, 일상생활이 흥미로운 것들로 가

득 참” 문항에 대해 6점척도(“그런적 없다” 0점에서 “항

상 그랬다” 5점)로 측정하여 총 5개의 항목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안녕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4 자료 분석 방법

본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택배원의 특성은 기술통계로분석하였고,

택배원의 특성에 따른 안녕의 차이분석은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하였다. 택배원의 근로환경, 건강상태 및 안녕 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택배원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

로 분석하였다.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 이용자 매뉴얼”

에서 결과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원시자료 분석

시 가중치를 적용하여 통계분석을 할 것을 권장하므로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서도 가중치를 적용하였다[19].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구대상자의

95.0%가 남성이었고, 40대가 34.9%, 50대가 23.8%이었

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66.2%이었고 월수입

은 200만원대가 35.5%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대가

28.1%이었다.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가 81.2%이었고

자영업자는 18.8%이었다. 연구대상자의 58.9%가 5~59인

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근로환경으로는주당 근

무시간이 53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가 59.3%를 차지하

고 있었다. 물리적작업위험은 고노출이 43.3%이고, 근골

격계 작업위험은 고노출이 45.4%로 나타났다. 심리적 작

업위험은 고노출이 38.6%로 나타났다. 근로환경을 만족

하는 대상자는 33.4%이고, 49.4%의 대상자가 일과 삶의

균형이 있다고 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55.9%의 대상

자가 양호하다고 하였다. Table 1 연구대상자들이 지난

12개월동안경험한건강문제는 어깨, 목, 팔등의근육통

(51.6%), 전신피로(44.1%), 엉덩이, 다리, 무릎, 발 등 하

지의 근육통(35.8%), 요통(20.7%), 두통, 눈의 피로

(16.1%)의 순으로 많았다. Table 2

3.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안녕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안녕의 유의한 차이는

Table 1과같다. 택배원의 안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변

인은 월수입(F=3.08, p=.029), 종사상 지위(t=2.21, p=.028),

사업장 규모(F=6.37, p=.002), 근로환경만족(t=-6.11,

p<.001), 일과 삶의 균형(t=-4.11, p<.001), 주관적 건강상

태(F=4.59, p=.011)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 안녕은

월수입이 100만원대보다 300만원대가 높았고, 자영업자

가 임금근로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사업장 규모는

50~299인 사업장보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상자가 안녕이 높았고, 근로환경을 만족하는 대상자와

일과 삶이 균형적인 대상자가 안녕이 높았다. 주관적 건

강상태는양호가보통보다안녕이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연구대상자의 근로환경, 건강상태 및 안녕 간

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근로환경, 건강상태 및 안녕 간의 관

계는 Table 3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안녕은 근로환경만

족(r=.374, p<.001), 일과 삶의 균형(r=.289, p<.001), 주관

적 건강상태(r=.170, p=.008)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3.4 연구대상자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안녕에 영

향을 미치는 유의한 근로환경 요인은 근골격계 작업위험

(β=-0.18, p=.005), 근로환경만족(β=0.33, p<.001), 일과

삶의 균형(β=0.23, p=.001)이었고 주관적 건강상태(β

=0.19, p=.002)도 주요한 영향요인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

자는 근골격계 작업위험이 적고, 근로환경을 만족하고,

일과 삶이 균형적이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할수록

안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80이

상(r=.001~.430)이 없으므로 변수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

였고, 공차한계는 0.74~0.97로 0.1이상, 분산팽창인자는

1.02~1.34로 10이하로 나타나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으므로 모든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들

요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23.9%이였으며 회귀모형은 유

의하였다(F=9.5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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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Well-be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Well-being

M±SD F or t p

Gender Female
Male

12 (5.0)
236 (95.0)

9.36±5.87
11.62±5.24

1.48 .141

Age (year) ≤29
30~39
40~49
50~59
≥60

22 (8.8)
48 (19.5)
87 (34.9)
59 (23.8)
32 (13.0)

12.59±5.68
10.64±4.90
11.63±5.78
11.44±5.36
11.86±4.08

0.59 .674

Education (n=242)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20 (8.2)
160 (66.2)
62 (25.6)

10.73±5.24
11.22±5.14
12.63±5.57

1.84 .161

Income
(104 won/month) (n=191)

≤99a

100~199b

200~299c

≥300d

20 (10.5)
54 (28.1)
68 (35.5)
49 (25.8)

11.78±5.55
9.82±4.52
11.67±5.34
12.79±4.83

3.08 .029
(b＜d)

Employment status (n=244) Self-employed
Employee

46 (18.8)
198 (81.2)

13.04±4.94
11.13±5.28

2.21 .028

Company size (n=242) ≤4a

5~49b

50~299c

76 (31.5)
143 (58.9)
23 (9.6)

12.88±5.23
11.20±5.15
8.63±5.50

6.37 .002
(a＞c)

Work time
(hours/week)

≤40
41~52
≥53
M±SD

40 (16.0)
61 (24.7)
147 (59.3)
54.88±13.57

12.49±5.60
11.83±5.08
11.11±5.27

1.18 .308

Physically
work-related risk (n=245)

Low exposure
High exposure

139 (56.7)
106 (43.3)

11.07±5.15
12.12±5.41

1.54 .125

Musculoskeletal
work-related risk (n=243)

Low exposure
High exposure

132 (54.6)
111 (45.4)

11.18±5.16
11.98±5.46

1.16 .248

Psychological
work-related risk (n=243)　

Low exposure
High exposure

149 (61.4)
94 (38.6)

11.53±5.21
11.65±5.41

0.17 .861

Working condition
satisfaction (n=237)

Dissatisfaction
Satisfaction

158 (66.6)
79 (33.4)

10.00±4.95
14.21±4.77

-6.11 ＜.001

Work life balance (n=247) Imbalance
Balance

125 (50.6)
122 (49.4)

9.99±5.24
13.04±4.88

-4.66 ＜.001

Subjective health status (n=245) Poora

Moderateb

Goodc

8 (3.5)
99 (40.6)
138 (55.9)

11.28±5.22
10.30±5.26
12.39±5.12

4.59 .011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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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alth Problem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48)

Health problem Categories n (%)

Hearing problems Yes
No

3 (1.4)
245 (98.6)

Skin problems Yes
No
None response

3 (1.1)
243 (98.0)
2 (0.9)

Backache Yes
No

52 (20.7)
196 (79.3)

Muscular pains
in upper limbs

Yes
No

128 (51.6)
120 (48.4)

Muscular pains
in lower limbs

Yes
No

89 (35.8)
159 (64.2)

Headache, eye strain Yes
No

40 (16.1)
208 (83.9)

Stomachache Yes
No

10 (3.9)
238 (96.1)

Respiratory difficulties Yes
No

1 (0.4)
247 (99.6)

Cardiovascular disease Yes
No

2 (1.0)
246 (99.0)

Injury Yes
No

9 (3.5)
239 (96.5)

Overall fatigue Yes
No

109 (44.1)
139 (55.9)

Table 3. Correlations among Working Conditions, Health Status and Well-being 

Variables 1 2 3 4 5 6 7 8

1. Work time (hours/week) 1

2. Physically work-related risk -.041 1

3. Musculoskeletal work-related risk -.080 .211** 1

4. Psychological work-related risk -.013 .035 .112 1

5. Working condition satisfaction -.014 -.001 .088 .037 1

6. Work life balance -.430** -.160* .106 .071 .215** 1

7. Subjective health status .166** -.061 .034 -.083 .141* -.102 1

8. Wellbeing -.099 -.099 -.075 -.011 .374** .289** .170** 1

*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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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Influencing Well-being 

Variables B β t p

Work time (hours/week) -0.08 -0.01 -0.16 .873

Physically work-related risk -0.36 -0.03 -0.54 .587

Musculoskeletal work-related risk -1.88 -0.18 -2.82 .005

Psychological work-related risk 0.05 0.01 0.08 .935

Working condition satisfaction 3.73 0.33 5.37 ＜.001

Work life balance 2.42 0.23 3.31 .001

Subjective health status 1.79 0.19 3.12 .002

R2= 0.239, F=9.55,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택배서비스 산업에

서 종사하는 근로자인 택배원들의 근로환경과 건강상태

가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택배

원들이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건강을증진시키고 이들의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시도

되었다.

본 연구는 제4차 근로환경조사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이차 분석한 연구이며, 분석 결과로 근골격계 작업위험,

근로환경만족, 일과 삶의 균형, 주관적 건강상태는 안녕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확인하였고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연구에서 택배원의 95.0%가 남성이었으며, 남성택

배원의 안녕은 25점 만점에 평균 11.62±5.24점이었다.

5.0%의 여성 택배원의 안녕은 평균 9.36±5.87점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안녕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안녕은 긴장

완화 등의 긍정적인 분위기, 생동성, 사물에 대해 흥미를

가지는 것등의일반적인관심을바탕으로최근 2주 동안

의 상태를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안녕한 상태임을

의미한다[19]. 본 연구에서의 WHO-5 Well-Being Index

는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측정 도구이며 각 문항의 점수

의 총합을 0~25점까지로 이 값이 13점 이하는 빈약한 정

신적 건강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울 검사를 권유하고 평

균 13점 이하는 안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20, 21].

본 연구의 대상자인 국내 택배원의 안녕은 남녀 모두에

서 평균이 13점 이하로 측정되어 안녕이 낮은 수준을 나

타내었다. 택배원의 안녕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선행

연구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국내 간호사를

연구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측정

된 평균 13.9±5.35점 보다 비교적 낮았다[22]. 이는 본 연

구의 대상자인 국내 택배원들에게 안녕에 대한 관리대책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014년 우리나라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6.34시간으로 남자는 48.01시간, 여자는 44.64시간을 일

하는 것을 나타났고[21], 본 연구의 대상자인 택배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4.88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3시간 이상의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는 전체의 59.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장시간

의 근로는 본 연구에서 택배원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시간의 근로시간은 근로

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가정

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과 삶의 균형과 안녕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요인이다[8, 22]. 그러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통해 최대

근로시간의 제한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과도한 힘을 주게되는 무거운 물건을옮

기는 일, 손이나 팔의 반복적인 동작,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의 근골격계 작업위험 요인

은 택배원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선행연구에서 과도한 힘, 반복적인 작업, 부적절

한 자세 등의 작업관련 위험요인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고 하였고[23], 이는 근로자의 안녕과 삶의 질에

관련되는것으로 나타났다[24, 25]. 택배원은 본인이맡은

지역으로 나오는 물량을 운송하고 타 지역으로 나가는

물량을 수거하여 입고시키는 일을 하면서 운전과 무거운

물품의 빈번한 운반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 등의 건

강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도 택배원

들이 주로 호소하는 건강문제는 근골격계 질환인 어깨,

목, 팔 등의 상지의 근육통, 엉덩이, 다리, 무릎, 발 등 하

지의 근육통, 요통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연관

되어 연구 대상의 근골격계 작업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택배원의 작업 자세 및 동작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

과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근골격계 작업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한 작업방법과 건강관리를 교육하고 예

방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택배원은 55.9%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전

반적으로 매우 좋다와 좋은 편이라고 주관적으로 지각하

였고, 전반적인 근로환경만족은 33.4%의 택배원들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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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65.0%의 남성 근로자들이 자신

의 건강을 양호하고 응답하고 71.6%의 남성 근로자들이

근로환경을 만족한다고 한 것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것을확인할수 있었다[8]. 본연구에서 택배

원의 근로환경만족과 건강상태는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결과는남성 근로자

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같았다[8]. 일반적

으로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의

상태로 정의되고 있고[10], 안녕은 행복감과 긍정적 정서

를 포함하여 생활의 만족을 포괄하는 주관적인 전체적

삶의 만족도이다[12]. 이에 건강증진을 위한 개인적 노력

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효과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

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건강과 안녕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근로환

경 진단 및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택배원들의 근로환경만족도를 높

이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택배원의 49.4%가 일과 삶에 균형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4차 근로환경조사에서 전체 근

로자들이 71.6%가 균형적이라고 한 결과와 비교하여 낮

은 편이었다[21]. 일과 삶의 균형은 본 연구에서 택배원

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균

형이 잡힌 인생을 의미하는 일과 삶의 균형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족감과 긍정정서를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26]. 개인은일과 삶의균형을 통해삶의 만족을 얻고 안

녕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27],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유지하는 것은 단지 개인 차원의 삶의 만족이나 안녕을

넘어서 가족과 사회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일과 생활의 조율을 포함하여 근무하는 동

안 안녕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삶

의 균형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개발하고 수행하

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근로자 표본을 기준으로 근로

및 조건을 측정하는 근로환경조사라는 전국단위의 자료

를 활용하여 택배원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

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였고 국내택배원을 대

상으로 근로환경, 건강상태 및 안녕을 고찰한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연구 대

상자인 택배원의 안녕에 영향요인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택배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제4차 근로환경조사

를 이용하여 2차 분석한 연구로서 국내 택배원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행되었다.

국내 택배원 총 24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분석 결과,

근골격계 작업위험, 근로환경만족, 일과 삶의 균형, 주관

적 건강상태는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요인들

은 택배원의 안녕을 23.9% 설명하였다.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

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녕을 유지하

고 증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택배산업의 성

장과는 달리 최근 택배 종사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

경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 택배

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근로환경, 건강상태 및 안녕에 대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

근로환경, 건강상태 및 안녕의 관련성을 평가하는데 중

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택배

원의 근로환경과 건강상태에 관심을 두고 안녕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에 근거하여 택배원의 안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활

용하여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을 향상시키고

자 노력하고, 택배원의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

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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